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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urpose: To determine association of contraceptive knowledge, sexual double standard, and con-
traceptive self-efficacy among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Methods: With a survey design, data were collected from 119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in G city of Korea from September 2017 to March 2018. Data were analyzed by descriptive 
statistics,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Scheffé test, Pearson's correlation coefficients, 
and stepwise multiple regression.
Results: Contraceptive knowledge, sexual double standard,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scores 
of participants were 8.97±2.22, 18.54±5.57, and 45.84 ± 6.90, respectively. Contraceptive self-ef-
ficacy was negatively correlated with sexual double standard. Factors influencing contracep-
tive self-efficacy were sexual double standard (β =−.26, p=.003), existence of boyfriend (β=.25, 
p=.004), and contraceptive education need for adults (β=.17, p=.044). They explained 19% of con-
traceptive self-efficacy of participants.
Conclusion: To increase contraceptive self-efficacy of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lowering sexual double standard and developing customized contraceptive education according 
to age and knowledge level are needed. Research on factors related to contraceptive self-efficacy 
of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from various regions are also needed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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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1. 연구의 필요성
최근 우리 사회에는 결혼을 늦게 하는 만혼이나 아예 결혼을 하지 않는 비혼 현상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1]. 이에 따라 혼전 성관계의 기회가 확대되고, 자유로운 성 개방 분위기는 성
관계가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이라는 의미를 가지게 한다. 또한 자신의 행동에 책임을 질 수 

있는 성인이라면 혼전에 성관계를 가져도 무관하다는 관점이 지지를 받을 수 있다[2]. 이러
한 개방적인 성관계 분위기는 여러 가지 건강문제들을 야기할 수 있는데 특히 미혼여성들의 

경우 낙태, 성병 등 여러 가지 성과 관련된 건강문제들에 직면할 수 있다. 20대와 30대 미혼남
녀의 경우, 성의식이 개방적일수록 혼전 동거에 대한 태도가 긍정적이었는데[3] 다른 선행연
구[2]에서는 최근 6개월간의 성관계에서 20대 이상의 미혼남성은 34.8%, 여성은 34.3%만 항
상 피임을 실천하는 것으로 나타나 개방적인 성문화에 비해 적절한 피임실천이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이는 성생활에서 좀 더 허용적인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경우 성건강과 관련된 여
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을 예측하게 하므로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적절
한 피임교육이 필요하다.

대상자들에게 적절한 피임교육을 하기 위해서는 먼저 대상자들의 피임에 대한 지식 수준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피임을 지속적으로 실천하기 위해서는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 

피임 의지, 피임실천을 위한 가치관의 변화가 필요하다[4]. 또한 피임지식이 높을수록 피임 

태도가 긍정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5] 피임지식은 지속적인 피임실천을 위해 매우 중요
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이처럼 피임지식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대중매체를 통해 피임지식
을 습득하다 보면 전문적이지 못하고, 신뢰감을 주지 못하며 성 관련 문제가 줄어들지 않기 

때문에[6] 정확한 피임지식에 대한 교육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우리나라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경우 피임지식과 피임실천 등에 대한 연구 역시 부족한 상황이다.

여성들이 피임을 실천하려는 의지를 가지고 있을지라도 상대 남성이 피임에 관하여 의사결
정을 내리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피임의 방해요인이 되는 것으로 보여진다[2]. 또한 전통적인 

성 규범과 새로운 성 개방 풍조가 혼재된 상태에서 여성들은 자신의 성행위를 주체적으로 결
정하지 못하고 있다[7]. 이처럼 남성과 여성의 성적 기준에 대한 차이를 성 이중기준이라 하는
데[8], 이는 일반적인 남녀의 성에 대한 전통적인 규범이나 태도를 알아보기 위한 척도라고 할 

수 있다[9]. 과거와 같이 혼전순결에 대한 이중기준은 없어졌지만 성태도나 성행동에서는 여
전히 이중기준이 뚜렷이 존재한다[10]. 즉 성 이중기준은 성적인 행동이나 관계에 있어서 남
성은 지배적이며 공격적이고 주도적인 자로서 표현하고 있으며 여성은 수동적 존재로 고정시
키고 있다[11]. 이처럼 성 이중기준은 성행동과 관계가 있고, 우리나라 남성들에게는 성의 개
방화의 과정에서도 오랜 세월 이어져 내려온 가부장 제도의 전통적인 성 이중기준이 존재하
므로[11]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성 이중기준을 파악하는 것은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피임
과 생식건강을 위해서 필요한 부분이라 할 수 있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자신이 피임을 성공적으로 할 수 있다는 확신으로 성교 상황에서 피임태
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이고 피임 행위 및 피임 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강력한 예
측요인으로 나타났다[2,6].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사용 주도성, 성적 자기주장, 성관계 거
부, 성적 자율성의 요소라고 표현되고 있고[12], 또 다른 선행연구[13]에서도 피임 자기효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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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이 높은 여성이 피임법을 더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성관계의 상황에서 자신이 

피임행위를 할 수 있다고 믿는 강한 피임 자기효능감은 피임행위를 결정하고 실천하는데 영
향을 주는 중요한 결정요소라 할 수 있으므로[2,6,14] 피임 자기효능감의 확인은 생식건강의 

유지 및 증진을 위해 필요한 요소이다. 그러나 우리나라 미혼여성의 경우 성역할 고정관념
으로 피임하기를 원할지라도 실제 피임실천이 어려운 것으로 나타나[2] 성에 대해 급속히 변
화하는 현실 속에서 30대와 40대 미혼여성에 대한 피임 자기효능감에 대한 연구는 필요하다
고 생각한다.

국내선행연구들을 보면, 피임지식은 피임 효능감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5,16]. 그
러나 피임지식과 피임 자기효능감은 유의한 관련이 없는 연구도 보고되어[17] 이들 관련성
을 추가적으로 확인해 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성 이중기준은 피임 자기효능감에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되었다[18]. 그러나 이는 주로 대학생을 대상으로 하였고[12,15,16,18], 30대와 40

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피임과 관련된 어떠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는지, 본인의 피임 의지와 

어떤 변수들이 관련 있는지 등 기본적인 실태연구조차 부족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30

대와 4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피임지식,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에 대한 정도를 파
악하고, 피임지식, 성 이중기준과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살펴보고자 시도하였다.

2. 연구목적
본 연구는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피임지식과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는 것으로 구체적인 목적은 다음과 같다.

• 대상자의 피임지식,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파악한다.

• 대상자의 피임지식,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다.

• 피임 자기효능감의 관련요인을 파악한다.

연구방법

1. 연구 설계
본 연구는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피임지식과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관련성과 

피임 자기효능감의 관련요인을 규명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2. 연구 대상
본 연구의 대상자는 G시에 거주하는 30대와 40대 미혼여성으로 구체적인 선정기준은 연구
참여에 자발적으로 동의한 자, 폐경을 경험하지 않은 자, 영구피임을 하지 않은 자, 자궁내장
치(Intrauterine Contraceptive Device; IUD)를 하지 않은 자이다. 연구 표본의 크기는 G*power 

3.1.9.2 program을 이용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위한 α=.05, power=.80, 중간(medium) 효과크기
인 f2=0.25를 기준으로 하고, 독립변수가 19개일 때 최소 표본수가 99명이었다. 대상자 탈락
율을 고려하여 130부를 조사하였고 응답이 미흡한 설문지 11부를 제외한 총 119부를 최종분
석에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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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 도구
1) 피임지식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피임지식을 측정하기 위해 Kim[19]이 개발한 도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피임법의 원리, 장단점, 사용방법 등 피임에 관련된 정보를 묻는 15문항으로 구성
되어 있고, 피임과 관련된 진술문에 대하여 ‘맞다’, ‘틀리다’, ‘잘 모르겠다’로 표시한다. 정답
에는 1점, 오답과 잘 모르겠다는 0점을 주어 최소 0점에서 최고 15점의 점수 범위를 가진다.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에 대한 지식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2) 성 이중기준
본 연구에서는 대상자들의 성 이중기준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성 이중기준 도구(Sexual 

Double Standard Scale, SDS)[20]을 한국어로 번안하여 국내의 상황에 맞게 구성한 것[9]을 사
용하였다.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에서 ‘매우 그렇다’ 5점의 Likert 5점 척도이며 10

개 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다. 점수 범위는 최저 10점에서 최고 50점까지이며 1개의 부정문항
은 역환산 처리하였다. 점수가 높을수록 전통적인 성 이중기준을 더 많이 수용하는 것으로 

성 평등의식이 없음을 의미하고, 점수가 낮을수록 보다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성 기준을 가지
고 있으며 성 평등의식이 있음을 의미한다. 선행연구[9]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는 .77이
었고,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 역시 .83이었다.

3) 피임 자기효능감
본 연구에서 대상자들의 피임 자기효능감을 측정하기 위해 개발한 피임 자기효능감 도구
[21]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번역하고 타당도와 신뢰도를 검증한 한국어판 피임 자기효능
감 도구(Korean version of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K-CSE)[12]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총 13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각 문항은 ‘전혀 그렇지 않다’ 1점부터 ‘매우 그렇다’ 5점까
지의 5점 Likert 척도로 측정한다. 총점은 13–65점으로 점수가 높을수록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선행연구[12]에서의 신뢰도 Cronbach's a는 .76이었고, 본 연구에서의 

Cronbach's a 또한 .76이었다.

4. 자료 수집
본 연구의 자료수집 기간은 2017년 9월부터 2018년 3월까지였고, 연구를 수행하기에 앞서 대
상자의 윤리적 고려를 위해 연구자가 소속된 H대학 생명윤리위원회의 승인(1041223-201708-

HR-17)을 받았다. 연구자들은 자료수집을 위해 여성들이 많이 모이는 G시 소재 회사, 카페, 

모임, 대학교, 병원 등을 방문하거나 지인들의 소개를 통해 선정기준에 적합한 대상자들을 

임의로 표집 하였다. 대상자들에게 연구의 목적 및 조사방법, 이익과 보상, 자료의 익명성 보
장 및 비밀유지, 중도 철회 가능성을 설명한 후 본 연구에 참여하기로 자발적으로 동의한 대
상자에 한해서 설문지를 배부하였고, 서면동의서와 자기기입식 설문지를 작성하게 하였다. 

참여한 대상자에게는 소정의 답례품을 제공하였다.

5. 자료 분석
수집된 자료는 SPSS Statistics 24.0 version (IBM Corp., Armonk, NY, USA)을 이용하여 분석하였
다. 일반적 특성과 피임지식,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는 빈도, 백분율, 평균, 표준편
차로 분석하였고,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는 independent t-test, one-way 

ANOVA, 사후 검정은 Scheffé로 분석하였다. 피임지식,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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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 correlation coefficients를 구하였고, 피임 자기효능감의 관련
요인은 단계적 다중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1.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본 연구의 대상자는 평균 연령이 33.11세로 30대가 89.9%로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최종학력
은 4년제 대학교 졸업이 65.5%로 가장 많았고, 직업은 간호사가 47.9%, 사무직과 기타가 각
각 26.1%로 나타났다. 주관적 경제상태는 ‘중간’ 정도라고 응답한 경우가 80.7%였고, 절반 이
상(58.0%)이 종교가 없었다. 대상자 중 흡연하는 경우는 2.5%, 음주를 하는 경우는 62.2%로 

나타났다.

대상자의 68.1%가 피임교육을 받은 경험이 있었고, 피임교육을 받은 주된 시기는 고등학교 

때가 43.2%로 가장 많았다. 피임에 대한 정보는 학교선생님으로부터 받았다고 응답한 대상
자가 88.9%였고,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76.5%인 것
으로 나타났다.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는 49.6%였으며, 78.2%는 성관계 경험이 있는 것
으로 조사되었다. 20대에 처음으로 성관계를 한 비율이 85.2%로 가장 많았고, 주로 하는 피
임법은 63.4%가 콘돔, 23.7%가 질외사정이라고 응답하였다. 대다수가 임신경험(94.6%)과 

인공유산 경험(95.7%)이 없었던 것으로 나타났다(Table 1).

2. 대상자의 피임지식,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피임지식의 평균은 8.97±2.22점(범위 0–15점)이었고, 성 이중기준은 18.54±5.57점(범
위 10–50점)이었다. 피임 자기효능감은 45.84±6.90점(범위 13–65점)으로 나타났다(Table 2).

3.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의 차이를 분석한 결과, 피임교육을 받았던 주
된 시기(F=3.49, p=.035),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교육의 필요성 여부(F=4.11, p=.019), 이성
친구 유무(t=3.06, p=.003)에 따라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사후검증 결과, 초등학교, 중학교 때 

피임교육을 받았던 대상자들이 고등학교 때 교육받은 대상자들보다 유의하게 피임 자기효
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성인에 대한 피임교육의 필요성에서는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가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피임 자기효
능감 정도가 높았다. 이성친구 유무는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대상자가 이성친구가 없는 대상
자보다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Table 3).

4. 피임지식,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상관관계
연구대상자의 피임지식, 성 이중기준, 피임 자기효능감 간의 관계를 파악한 결과, 피임 자기
효능감은 성 이중기준과 음의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r=-.31, p=.001) (Table 4).

5. 피임 자기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대상자의 일반적 특성 중 피임 자기효능감과 유의한 관련이 있었던 변수(피임교육을 받았
던 주된 시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교육의 필요성 여부, 현재 이성친구 유무)와 상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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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에서 유의한 관련성을 보였던 성 이중기준을 독립변수로 투입하여 단계적 다중회귀분
석을 하였다(Table 5). 회귀분석 결과 성 이중기준(β=−.26, p=.003)이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
였고,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β=.25, p=.004),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경우(β=.17, p=.044)가 피임 자기효능감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모형의 설명력은 

19%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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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General Characteristics and Contraception Characteristics  (N=119)
Characteristics Category n(%) M±SD
Age (year) 30–39 107 (89.9) 33.11±4.60

40–49 12 (10.1)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college 25 (21.0)

University 78 (65.5)
Graduate school 16 (13.5)

Job Nurse 57 (47.9)
Office worker 31 (26.1)
Others 31 (26.1)

Economic status Middle 96 (80.7)
Low 23 (19.3)

Religion Yes 50 (42.0)
No 69 (58.0)

Smoking Yes 3 (2.5)
No 116 (97.5)

Alcohol drinking Yes 74 (62.2)
No 45 (37.8)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81 (68.1)
No 38 (31.9)

Period of contraceptive education (n=81) Elementary & middle school 30 (37.0)
High school 35 (43.2)
After high school 16 (19.8)

Information sources of contraceptive education 
(n=81)

School teacher 72 (88.9)
Others 9 (11.1)

Contraceptive education need for adults Necessary 91 (76.5)
Moderate 23 (19.3)
Unnecessary 5 (4.2)

Existence of boyfriend Yes 59 (49.6)
No 6 (50.4)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93 (78.2)
No 26 (21.8)

First time of sexual intercourse (year) (n=88) <20 6 (6.8) 24.07±3.40
20–29 75 (85.2)
≥30 7 (8.0)

Main contraceptive method (n=93) Condom 59 (63.4)
Coitus interruptus 11 (23.7)
Others 12 (12.9)

Pregnancy experience (n=93) Yes 5 (5.4)
No 88 (94.6)

Artificial abortion experience (n=93) Yes 4 (4.3)
No 89 (95.7)

M±S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2. Level of Contraceptive Knowledge, Sexual Double Standard and Contraceptive Self-Efficacy  (N=119)
Variables M±SD Range Minimum Maximum
Contraceptive knowledge 8.97±2.22 0–15 1.00 11.00
Sexual double standard 18.54±5.57 10–50 10.00 33.00
Contraceptive self-efficacy 45.84±6.90 13–65 62.00 29.00
M±SD=mean±standard dev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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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Differences of Contraceptive Self-Efficacy according to the General Characteristics  (N=119)
Characteristics Category Contraceptive self-efficacy

M±SD F or t p (Scheffé)
Age (year) 30–39 45.82±6.98 −0.08 .933

40–49 46.00±6.37
Educational level High school, college 45.68±6.28 0.58 .564

University 45.54±7.11
Graduate school 47.56±6.90

Job Nurse 45.09±6.82 1.47 .234
Office worker 45.42±7.10
Others 47.65±6.73

Economic status Middle 45.94±6.78 0.31 .755
Low 45.43±7.51

Religion Yes 45.48±6.70 −0.49 .630
No 46.10±7.08

Smoking Yes 47.67±8.62 0.46 .644
No 45.79±6.89

Alcohol drinking Yes 46.61±6.63 1.57 .120
No 44.58±7.21

Contraceptive education experience Yes 46.25±6.52 0.94 .350
No 44.97±7.65

Period of contraceptive education (n=81) Elementary & middle schoola 48.57±6.16 3.49 .035 (a>b)
High schoolb 44.43±5.68
After high schoolc 45.88±7.87

Information sources of contraceptive education (n=81) School teacher 46.43±6.57 0.71 .477
Others 44.78±6.30

Contraceptive education need for adults Necessarya 46.40±6.61 4.11 .019 (a>c)
Moderateb 45.43±7.54
Unnecessaryc 37.60±3.78

Existence of boyfriend Yes 47.73±7.32 3.06 .003
No 43.98±5.95

Experience of sexual intercourse Yes 46.13±6.92 0.86 .390
No 44.81±6.86

First time of sexual intercourse (year) (n=88) <20 48.00±7.48 0.26 .774
20–29 45.99±7.12
≥30 45.43±6.08

Main contraceptive method (n=93) Condom 46.61±6.78 0.51 .605
Coitus interruptus 44.86±7.42
Others 46.08±6.95

Pregnancy experience (n=93) Yes 45.60±5.18 −0.18 .862
No 46.16±7.02

Artificial abortion experience (n=93) Yes 46.25±5.74 0.04 .972
No 46.12±6.99

M±SD=mean±standard deviation.

Table 4. Correlations among the Variables  (N=119)
Variables Contraceptive 

knowledge
Sexual double  

standard
Contraceptive  
self-efficacy

r (p) r (p) r (p)
Contraceptive knowledge 1 - -
Sexual double standard −.16 (.083) 1 -
Contraceptive self-efficacy .13 (.153) −.31 (.001) 1

Table 5. Influencing Factors on Contraceptive Self-efficacy  (N=119)
Variables B SE β t p
Sexual double standard −0.32 0.11 −.26 −3.04 .003
Existence of boyfriend 3.43 1.16 .25 2.96 .004
Need of contraception education for adults 2.74 1.35 .17 2.04 .044
R2=.17; Adj. R2=.19, F=8.84, p<.001
B=unstandardized coefficients; SE=standard error; β=standardized coefficients; Adj. R2=adjusted coefficient of 
determination R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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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의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피임지식 평균은 15점 만점에 8.97점으로 절반 정도 수준 밖에 되지 않
았다. 이는 과거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2]에서 피임지식 정도가 여학생 7.6점, 남학
생 6.3점으로 나타난 점수보다는 높은 수치이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도구와 동일하
지는 않지만 대학생을 대상으로 피임지식을 조사한 선행연구[15]에서 대학생들의 피임지식
이 35점 만점 중 20점으로 15점으로 환산하였을 때 8.6점인 결과와 유사하여 일반적으로 대상
자들의 피임지식 수준이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피임에 대한 올바른 지식은 피임실천의 지속
요인이므로[4] 30대와 40대 미혼여성들의 피임지식 수준을 높이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야 한
다. 외국 선행연구[23]에서는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피임방법에 대한 만화를 제공한 것이 피
임지식을 증가시키는 의사소통 방법이 될 수 있다고 보고하였다. 따라서 대상자의 상황에 맞
는 중재를 제공하여 피임지식을 높일 수 있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대학생들을 대상
으로 한 연구[22]에서 남녀가 피임에 대한 교육요구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으므로 30대와 40

대 미혼여성에게 필요한 차별화된 교육 프로그램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대상자의 성 이중기준은 평균 18.54점으로 나타났는데 동일한 도구로 조사되
어진 선행연구[18]에서 광주지역 남녀 대학생의 성 이중기준은 평균 21.73점으로 본 연구 대
상자들의 성 이중기준이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남성의 경우 성 이중기준을 수용할수록(높
을수록) 성에 대한 태도가 개방적이어서 성행동을 할 가능성이 높고, 여성의 경우 성 이중
기준이 높다는 것은 전통적인 성역할을 수용하는 것으로 성에 대해 보수적이거나 성 행동
을 할 가능성이 낮다는 것을 의미한다[11]. 즉, 점수가 낮을수록 보다 개방적이며 진보적인 

성 기준을 가지고 있으며 성 평등의식이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30대와 40대 미혼여성
들은 대학생들보다 진보적인 성향이 좀 더 강함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좀 

더 객관적인 조사를 위해 추후 여자 대학생과 30대와 40대 미혼여성들을 대상으로 직접적
인 비교를 시도하는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과거 대학생을 대상으로 성 이중기준
에 대해 조사한 질적연구[10]에서 남자 대학생의 적극성, 여자 대학생의 방어, 동조, 정체성 

훼손이라는 남녀별 차이를 보였으며 이는 십대의 특징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하는 것이라고 

보고되었다. 또한 ‘여자다움’에 대한 이데올로기가 한국 사회에 뿌리 깊이 작동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연령대가 좀 더 높은 30대와 40대 여성들이 좀 더 진보적인 성 기준을 가진 것으
로 나온 결과는 의외라 할 수 있다. 그러나 30대와 40대 여성을 대상으로 성 이중기준에 대
해 조사되어진 연구를 찾기 어려워 본 연구결과만으로는 정확한 해석이 불가능하다. 따라
서 이 연령대의 여성을 대상으로 성 이중기준이 피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 면밀한 분
석이 필요하다.

본 연구 대상자의 피임 자기효능감은 65점 만점에 45.84(평균평점 3.53)로 나타났다. 이는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지는 않았지만 광주 지역 대학생의 자기 피임 효능감이 60점 만점에 

44.20으로 평균평점이 3.68이었던 것[18]과 유사한 결과이다. 또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임 자기효능감 점수가 5점 만점에 3.56이었던 것[24]과도 거의 유사한 점수를 

보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것과 동일한 도구를 사용하여 조사된 선행연구가 많지 않아 직
접적인 비교는 어려우나 위 선행연구들의 결과를 고려해 볼 때, 30대와 40대 미혼여성들은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다고 할 수 있다. 또한 대다수의 대상자들이 성인을 대상으로 하
는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결과도 고려해 볼 때, 30대와 40대가 되어서도 피임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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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능감을 잘 유지할 수 있도록 고등학교 졸업 이후의 20대 이후에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져
야 할 뿐만 아니라, 학교나 회사 기관들의 교육정책이 함께 따라와 줘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 피임교육을 받았던 시기에서는 고등학교 때 피임교육을 받은 대상자가 초등학
교, 중학교 때 피임교육을 받은 대상자에 비해 피임 자기효능감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선
행연구[11,16,18]에서는 피임교육 유경험자가 무경험자보다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본 연구에서는 피임교육 경험유무에 따라서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고, 언제 주로 

피임교육을 받았느냐에 따라서 피임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를 보인 것이다. 피임교육의 

시기에 따른 피임 자기효능감을 분석한 최근 선행연구가 없어 이 결과에 대한 비교가 어려우
나 보건계열 대학생을 대상으로 실시된 연구[25]에서 중학교보다 초등학교 시기에 성교육을 

받았을 때 성지식이 유의하게 높았던 결과를 함께 고려할 때 이는 피임교육의 시기와 내용에 

대해 고민을 해 보아야 할 결과라 할 수 있다. 여자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연구[26]에서 대상
자들은 초, 중, 고등학교에서 피임교육이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의견을 

같이 하였으나 실제 자신들이 교육을 받았던 당시에는 피임이나 피임제에 대해 자신들이 잘 

알고 있어야 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였던 시기였고, 형식적인 교육에 불과했다는 점을 지적
하였다. 본 연구 대상자의 경우 초등학교, 중학교에서 피임교육을 받았던 학생들은 이후 학
교에서 반복적으로 교육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반복교육을 통해 피임지식이 더 명확해졌
을 가능성도 있으므로 피임교육의 시기와 횟수 등에 대한 구체적인 반복연구가 필요하다. 또
한 추후 고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학교에서 어떠한 피임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알
아보는 전반적 분석과 함께 이러한 교육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지 확인
해 보는 연구를 제언한다.

본 연구에서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의 피임 자기효능
감이 불필요하다고 응답한 대상자에 비해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았다. 교육요구도(edu-

cation needs)란 현재 상태와 희망하는 상태간의 차이를 구하고 문제점을 찾아 최상의 해결방
안 모색을 위해 필요한 과정을 의미한다[27]. 피임교육 요구 또한 피임의 문제점을 찾아 피임 

상황에서 최상의 해결방안을 모색하고 대처하기 위한 대상자의 관심과 열정이라고 할 수 있
다. 이와 유사한 개념으로 위험지각은 원치 않는 임신이나 성병에 걸릴 가능성에 대한 주관
적인 느낌으로, 예방행위를 취하기 전 자신이 부정한 결과를 초래할 위험에 있다는 것을 깨
닫는 것을 전제로 한다[28]. 여성의 경우 임신의 결과로 나타나는 부정적 측면이 상대적으로 

더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임신에 대한 두려움인 임신위험지각은 여성이 남성에 비해 더 많이 

느끼고, 임신위험지각이 미혼여성의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
다[2]. 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도 피임지식과 위험지각은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
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15]. 본 연구대상자의 경우, 연령이 30대와 40대인데 피임교육을 

받은 주된 시기는 고등학교 때 43.2%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고, 20대에 첫 성관계를 한 

경우가 대다수를 차지하였다. 즉, 본 연구 결과를 볼 때,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경우 다수가 

첫 성관계를 시작하는 시기인 20대 이후의 피임교육은 부족함을 시사하고 있다. 이러한 객관
적 상황도 76.5%의 대상자가 성인 대상의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이유라고 생각되
며 이와 더불어 임신 등에 대한 위험지각이 성인 대상의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느꼈을 것으
로 여겨진다. 이로 인해 피임이 준비되지 않았을 때 성관계를 거부하는 능력인 피임 자기효
능감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므로 첫 성관계를 왕성하게 시작되는 고등학교 이후의 

성인시기에 피임교육이 더욱 강화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또한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을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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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으로 한 피임교육도 직장, 병원 등의 다양한 과정을 통해 실시할 필요가 있다. 더불어 좀 더 

변수간의 관계를 확인하기 위한 교육요구, 임신위험지각과 피임 자기효능감과 관련된 추후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에서 이성친구 유무에 따라서도 피임 자기효능감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즉,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대상자가 이성친구가 없는 대상자보다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은 것으로 나
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선행연구[18]에서 피임 의도가 있는 대상자의 피임 자기
효능감이 피임 의도가 없는 대상자에 비해 더 높았다고 보고한 결과와 유사한 맥락이라 할 

수 있다. 현재 이성친구가 있는 대상자들은 이성친구가 없는 대상자들에 비해 성관계를 할 

가능성이 높고, 이는 곧 피임에 대한 고민을 할 기회가 높음을 의미할 것이다. 따라서 피임에 

대한 고민이 결국 피임 자기효능감까지 연결될 것이라 생각되는데 본 연구에서 이성친구가 

있는 대상자들이 높은 피임 자기효능감을 보여준 것은 긍정적인 결과라 생각된다. 또한 남자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24]에서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으면 성적 자기주장이 높은 것으
로 나타나 피임 자기효능감 정도가 높게 나타난 30대와 40대 미혼여성들은 성행위에서 파트
너에게 끌려가는 수동적 관계를 가지는 것이 아니라 본인 스스로가 성적 자기주장을 적극적
으로 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간호사군이 많이 포함되어 있었으나 직업에 

따라 피임 자기효능감에 차이가 없었던 점이 흥미롭다. 본 연구결과로 제시하지는 않았으나 

추가적 분석을 통해 직업에 따른 피임지식과 성 이중기준 정도를 비교한 결과, 피임지식에서
는 간호사군이 기타 직업의 지식점수보다는 통계적으로 높았으나 사무직과는 유의한 차이
가 없었다. 또한 성 이중기준에서는 직업 간의 차이가 없었다. 대학시절부터 다른 전공분야
에 비해 피임에 대한 교육의 양이나 질이 다르고, 양성평등교육기회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간호사들의 점수가 다른 직업을 가진 대상자들과 별 차이가 없었다는 점은 간호교육과정 중 

피임교육에 대한 적절성을 검토해 봐야 할 문제라고 여겨진다. 문헌고찰 결과, 간호사를 대
상으로 피임지식을 조사한 연구가 최근 10여 년간 거의 없으므로 향후 간호사나 간호대학생
에 대한 피임관련 연구를 실시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인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피임 자기효능감은 성 이중기준이 개방적일 때, 

이성친구가 있을 때, 그리고 성인에 대한 피임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피임 자기효
능감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에서 성 이중기준이 가장 강력한 예측인자였는데 이
는 선행연구결과[18]와도 일치한다. 성 이중기준이 개방적이고 진보적일수록 피임 자기효능
감이 높아진다. 그렇다면 성 이중기준에 대한 교육을 위해서는 어떤 노력이 필요한 지 먼저 확
인할 필요가 있다.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성 이중기준 연구들[10]은 있으나 30대, 40대 미혼여
성들을 대상으로 하는 성 이중기준의 심층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특히 30대와 40대 성인
들은 성 활동이 활발한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피임이나 성 이중기준에 대한 교육을 따로 받을 

기회가 있지도 않을뿐더러 직장에서 보수교육으로 성 교육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따라서 이
에 대한 교육의 기회를 제공하는 정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성인에 대한 피임교육이 필요하다
고 생각하는 경우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쳤는데 성인대상의 피임교육이 부족한 상황과 

피임을 하지 않을 경우 임신, 성병 등의 초래할 위험에 대해 많이 지각한 경우 피임교육이 필요
하다고 생각하였을 것이고, 이러한 경우 피임이 준비되지 않으면 성관계 상황에서도 거부할 

수 있는 피임 자기효능감이 높았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예상과는 달리 피임지식은 피임 

자기효능감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15,16]

에서 피임지식이 피임 자기효능감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던 결과와 다른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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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행연구들은 피임지식이 높을수록 안전한 성행위 및 피임실천을 하는 피임 자기효능감
이 높아진다고 보고하였는데 본 연구의 대상자인 30대와 40대 미혼여성에서는 관련성이 없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 이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본 연구 대상자들의 피임지식 점수가 높
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느 정도 자신의 신념이나 철학이 굳어진 이 연령대에서는 지식이 행동
으로 연결되지 않고 있는 것이라 사료된다. 따라서 피임지식을 높이기 위한 피임교육도 중요
하지만 30대와 40대를 대상으로 지식이 의지나 행동으로 연결될 수 있는 실질적 성인 피임교
육이 필요하다. 이처럼 본 연구는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피임 자기효능감의 관련
요인을 확인하고,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성 건강 증진을 위해 시도되었다는 점은 의의가 있
으나 모형의 설명력은 19%로 높지 않게 나타난 것은 본 연구의 제한점이다. 이는 현재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을 대상으로 한 연구가 부족하여 피임 자기효능감 관련 변수를 확인하는데 한
계가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20대의 연령과는 다른 관련요인들이 있을 것으로 

예측되므로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피임 자기효능감과 관련하여 발견되지 못한 다른 관련요
인들을 찾는 다양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

본 연구결과, 성 이중기준, 이성친구가 있는 경우, 성인을 대상으로 하는 피임교육이 필요하
다고 응답한 경우가 피임 자기효능감의 관련요인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결과를 고려할 때, 

30대와 40대 미혼여성의 피임 자기효능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성 이중기준을 낮추고, 성인이 

되어서도 대상자의 연령이나 지식수준에 따른 맞춤형 피임교육이 개발되어야 할 것이다. 또
한 본 연구는 일부 지역의 미혼여성들만을 하였으므로 연구결과를 일반화하기에는 제한이 

있어 추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반복연구를 제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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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STATEMENT
• What is already known about this topic?

Contraceptive knowledge is an important factor for continuous contraceptive practice. And contraceptive knowledge and 
sexual double standard were associated with contraceptive self-efficacy. Most of previous studies were for college students.

• What this paper adds?
Factors influencing contraceptive self-efficacy of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were sexual double standard, the 
existence of boyfriend, and the contraceptive education need for adults.

• Implications for practice, education and/or policy
To increase the contraceptive self-efficacy of unmarried women in their 30s and 40s, the contraceptive education program 
should be developed to lower the sexual double stand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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